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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벼 작황예측 조기에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태풍과 같은 재해가 고려되지 못하기 때문이다. 이러한 예측시 발생할 

수 있는 기상재해 발생에 따른 불확실을 처리하기 위해 태풍의 발생 확률과 이동 경로에 대한 정보를 기본적으로 확보해야한다.

[재료 및 방법]

태풍에 대한 정보는 기상청 과거태풍 정보(weather.go.kr/w/typhoon/typ-history.do)로부터 얻었으며 발생시점부터 소멸시

점까지의 시간과 경로를 모두 조사하였다. 조사시점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태풍으로 한정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에 영향을 준 태풍의 수는 총 63건이었으며 매년 3.2개 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. 그러

나 벼의 수량에 영향을 준 태풍은 약 11건으로 추정되었다. 이중 6건은 19년 3건과 20년 3건 발생하였다. 태풍의 경로 발생 확

률 대한 분석을 위해 8월말~9월초의 태풍 이동 경로를 위경도 1도 간격으로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이동

경로를 보인 경우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발생에 대한 확률은 가능해도 경로에 대한 확률 계산은 큰 의미가 없었다. 따라서 

태풍 발생전에 지역별 태풍발생 피해를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작황예측을 위해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할 

것으로 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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